
엘리야 기도 때 변화시켜야 할 마음

2010. 04. 13. (화) 

주이랑 (서울진실한교회 출판국)

4/13 새벽 1시 50분 - 2시 20분

21일 엘리야 조건기도에 맞춰 교회에서 12시부터 

철야조건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첫날부터 예수님의 

뜨거운 심정을 느낄 수 있었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섭리사 사람들이 가장 변화시켜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짙은 패배감, 나는 너희의 그 패배감을 태워 없애고 싶구나”말씀하시며 이어 말씀해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사랑하는 나의 섭리사 신부여, 

이 시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너희를 보는 

내 마음이 기쁘다. 결단의 마음, 그것이 나와 만나는 

첫 시작이다. 오늘 너희의 결단의 마음이 내 발길을 

이끌었기에 나의 말을 전한다. 내 말은 생명이다. 

고로 생명수 내 말씀을 듣고 이시간 죽은 너희의 정신과 

마음을 깨워 진정 승리하길 바라고 원하노라!

내 신부야, 나는 지금 이때 섭리사 선두에 서서 

저 사탄 흑암 마귀와 싸우고 있다. 섭리사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군사가 되어 나의 뒤를 따르노라. 내 옆에는 

오늘도 너희 선생이 함께한다. 그는 나의 말을 너희에게 

선포하며, 진군할 방향을 밝히며, 친히 앞서 너희를 

이끌고 있다. 내 신부여, 두려워 말아라, 

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는, 패배를 모르노라. 

진정 승리, 승리, 승리로다. 

지금 이때에 너희 가운데 회복시켜야 하는 마음은 이것이니,

첫째, 할 수 있다는 마음이요, 

둘째, 행하겠다는 결심이요, 

셋째, 직접 행하는 행실이다. 

내 사랑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아라. 

그저 너희 마음에 일렁이는 파도 무섭다 벌벌 떨지 말고, 

너희 내면의 저 깊은 심해까지도 헤쳐 들어가 보아라. 



나는 이 시간 너희 안에 깊게 깔린 패배감을 드러내 

나의 사랑의 불로 태워 멸하길 원하노라. 

핍박으로 인한 패배감이더냐, 환란으로 인한 

패배감이더냐, 아니, 더 깊이 들여다 보아라. 

실상 환경이 문제가 아니요, 너희의 마음이 문제노라. 

말로만 나를 믿는다, 너희 선생을 믿는다, 

섭리를 믿는다 하지 말고 진정 너희의 깊고 깊은 

내면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쓰러지지 않을 

믿음의 깃발을 세워라. 믿음이 없이는 전진이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며, 내가 너희의 길이 되며, 

내가 너희의 기도로 악을 멸할 것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여라. 

내 신부야, 너희의 근본의 문제는 쉬이 치료되지 않는다. 

먼저는 너희가 두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너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병을 

인식하고 또한 인정해야 한다. 그런 후에 진정 깊은 

간절함으로 나를 두드려야 한다.

내게 깊이 너희의 사연을 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연이란, 단순히 결과로 나타난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 

시작점부터 차근차근 돌이켜 고하여야 한다. 

너희의 그 진실한 고백이 너를 치료할 것이다.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고백가운데 함께하는 

나 예수이기 때문이다. 

내 신부야, 너희 자신에게도, 섭리사 나의 역사 가운데도 

절대 할 수 없다, 자신 없다, 말하지 말아라. 

그러한 패배감에 낙심하면 너를 끌고 가려는 

사탄 흑암 마귀만 좋아 박수만 친다. 

그러니 너 자신을 구원할 구원의 정신을 가져라. 

안되면 될 때까지 나를 두드려라. 목숨이 달린 일이다. 

영의 목숨, 육의 목숨, 네 인생이 달린 일이다. 

쉬이 포기해서도 쉬이 멈춰서도 안 될 나의 역사로다. 

할 수 있다는 마음 위에 행하겠다는 결심을 세워라.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겠노라 전심으로 

고백하여라. 너희 마음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 

순간 마음에 먹구름이 끼었다면 어서 결심의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어라. 더 크고 담대한 외침으로 어둠에서 



너를 구원하여라. 확신에 찬 결심이다. 절대 승리로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행해보아라. 

결심한 것을 행할 때 그것은 너의 정신에 새겨져 

자신감과 승리감을 준다. 돌이켜보아라. 

왜 너에게 패배감이 왔더냐. 진정 나 예수가 너에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냐. 진정 나 예수가 

너희 섭리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냐. 

아니, 너희가 행하지 않았기에 짙은 패배감이 든 것이다. 

행해보지 않았으니 역사를 체험치 못하고, 체험치 못하니 

스스로 낙심한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이제는 진정 행하여라. 행함으로 너희의 정신 가운데 승리를 새기어

라. 

깊게 새긴 그 정신이 찬바람이 불어올 때 

네 마음과 믿음을 지켜줄 튼튼한 성벽이 되리라. 

그러니 지금은 정신을 살리고 행실까지 살려야 한다. 

그 살아난 정신과 행실이 더욱 강건한 너를 만들어 주리라. 

내 신부야, 나는 이 시간 너희 선생과 함께 

내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하노라. 그리고 너희의 부활이, 

내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일 것을 믿노라. 

그러니 일어나라 나의 신부여! 

진정 나와 함께 역사를 이루자. 사랑한다. 안녕. 

-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신랑 예수가. 


